고용노동부의 KT특감에 대한 우려
KT노동조합은 150여 전국 KT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하‘특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근거 없는 왜곡 제보에 의존해 편향적인 특감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KT는 그간 11년 연속 무 분규 교섭타결 및 대한민국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선도하며 신 노사문화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왔다. 
그럼에도 지난 해 3차례의 특감에 이어 몇몇 소수에 의한 사실무근 의혹 제기만으로 또 다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대규모 특감을 실시하는 것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부정하 는 것이며, 2만 5천여 KT조합원의 희망을 꺾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금번 특감은 국내 IT산업을 선도하는 KT의 경영의지는 물론 조합원의 사기 저하와 업무마비,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노동부는 이번 특감으로 인해 KT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명예가 심각히 실추 되었음을 깊이 인식하기를 바라며 또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노동부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모든 감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조합원에 대한 강압적 이고 일방적인 특감은 용납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KT노동조합은 모든 노력을 다해 조합원의 위상과 노동조합의 명예를 회복 할 것이며, 각고의 노력으로 달성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반드시 지켜낼 것 임을 국민 앞에 엄중히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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